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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표지 규격화 가이드라인 제안

Proposed Guidelines for Standardization of Novice Driving Signs

최재희1, 김승인2*

Jaehee Choi1, Seung In Kim2*

요 약

이 연구는 사인디자인 측면에서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를 사용하는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 후 국

내 표지 규격화 시 고려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국내에는 법적 규

정이 없어 무분별한 초보운전 표지 사용으로 혼잡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

해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 추진에 대한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문헌 연구

를 통해 운전자 표지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사인디자인 구성 요소 중 문자, 색채, 형태, 

부착 4요소를 기반으로 8개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초보운전 표지의 디자인적 특징을 ‘문자 

강조형’, ‘색상 강조형’, ‘형태 강조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도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이드

라인을 제안하였다. 도로 위 빠른 인지를 위해 문자나 형태를 상징 기호화하고 색상은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적절한 크기와 부착 위치를 규정하여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정돈된 이미지를 전달

한다. 본 연구는 초보운전 표지를 디자인 요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초보운

전 표지 규격화 디자인을 논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사용자 경험, 초보운전, 사인디자인, 교통 환경, 자동차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using standardized novice driving signs in 

terms of sign design and proposing design guidelines to be considered when standardizing domestic novice 

driving signs. Currently, there are no legal regulations in Korea, creating a crowded road environment by 

indiscriminate use of novice driving signs. Due to these problem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opinions on 

the promotion of standardization of novice driving signs were increasing.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driver sign design was investigated, and eight cases were studied based on four 

elements of character, color, shape, and attachment among the components of the sign design. Through this,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novice driving sign were classified into ‘character-emphasized’, 

‘color-emphasized’, and ‘form-emphasized’, and the following guidelin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derived characteristics. For fast recognition on the road, characters or forms are symbolized and colors are 

minimized. It also defines the appropriate size and location of attachment to deliver an organized image 

without interfering with the driver's view.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alyzing novice driving signs based 

on design elements, and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practical data to help discuss the standardiz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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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ovice driving signs in the future.

Keyword : User Experience, Novice Driver, Sign Design, Traffic Environment, Automobile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초보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말한다 [1]. 초보운전자는 시야 탐색 범위가 좁아 돌발 상황이 많은 도로 환경에서 사

고율이 높은 시기이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사고 통계에 따르면 경력운전자보다 초보운전자의 사망·

사고율이 2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

해 차량에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하여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고, 주위 운전자들은 부착된 표지를 보

고 배려와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게 된다. 미국 뉴저지에서는 2010년부터 21세 미만의 임시면허 

소지자는 정식 면허 취득 전까지 법정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한 ‘데칼법’을 시행했으며, 데칼법 시

행 이후 2년간 사고율이 9.5%가 감소했다 [3]. 앞선 사례에 따르면 실제 초보운전 표지 부착 효과

는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표지의 규격 및 부착 위치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해외 운전자들도 표준화

된 표지가 초보운전 차량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4]. 또한 

규격화된 디자인의 운전자 표지 활용은 정보전달에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사용성 평가에서도 규격화된 표지의 사용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

지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

반면 우리나라는 1995년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했으나, 초보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위협 

운전을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도입 4년 만인 1999년 의무화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후 초보운전 표지에 대한 규격, 디자인 및 부착 여부 등에 관해 별도의 규정 없이 사용되고 있

다 [7]. 하지만 개성을 강조한 다양한 디자인의 표지가 많아지면서 [그림 1]과 같이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어투의 무분별한 표지 사용 또한 늘어났다. 이러한 표지는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직관적인 인지가 어려워, 문구나 크기 등을 규격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7]. 따라서 본 연

구는 표준화된 초보운전 표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향후 국내 초보운전 표지 디자인 규격화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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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초보운전 표지 현황

[Fig. 1] Domestic Current Status of Novice Driving Sign in Domestic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1차 문헌 연구를 통해 운전자 표지 디자인 측면에서 사인디자인에 대한 개념적 특성

과 사인디자인 구성 요소를 이론적 배경으로 알아보고 운전자 표지 디자인 시 고려해야 할 문자, 

색채, 형태, 부착 4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규격화

된 초보운전 표지 8가지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여 디자인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사인디자인의 이해

사인(Sign)은 사전적 정의로 ‘기호’를 의미하며 시지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현대사회의 필수

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8]. 인간의 지각은 약 80% 이상 시각으로 이루어지며 시지각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문자, 도형, 형상, 색채 등 비주얼 언어인 기호체계로 구체화한다 [9].

사인의 목적은 기능적 측면, 심미적 측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능적 측면은 사용

자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자의 서체, 크기, 색상 등을 고려해 사용자에게 가독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사인시스템의 조형 요소를 통일시켜 사용자가 쉽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연속적인 정보 제공과 정보의 단순화로 사용자가 선택

에 어려움이 없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심미적 측면으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

움이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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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에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인디자인의 목적과 

이에 따른 요소와 속성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10].

  [표 1] 사인디자인의 목적과 요소

  [Table 1] Purpose and Elements of Sign Design

분야 목적 요소 속성

사인디자인

기능적 측면

가독성 문자의 서체, 크기, 색상 등 활용

통일성 조형 요소의 통일

연속성 적절한 설치 위치

단순성 효율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단순화

심미적 측면
신뢰성 사용자에게 안전함 제공

심미성 주변 환경과 조화

2.2 사인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에 따른 운전자 표지

‘운전자 표지’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호로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한 커뮤니

케이션 도구이다. 소통의 제약이 많은 도로 위에서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시각 정보를 통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정보를 즉시 전달해야 한다 [7]. 또한 운전자 표지는 제공하는 정보가 한정적이며 짧

은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정보에 지각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이 중요하다. 하지만 초보운전을 픽

토그램 이미지로 정보를 전달했을 때 사용자의 평균 반응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오반응률도 높은 

편으로 추상적 단어인 ‘초보’는 사람마다 떠올리는 이미지가 달라 구체적인 시각화가 어렵다는 연

구 결과가 있었다 [11]. 사인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에 따른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서 정보디자인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정보디자인은 주로 시각에 의해 전달되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색상, 타이포, 레이아웃 등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여 시각적 질서를 구축

한다 [12].

2.3 사인디자인 구성요소

2.3.1 문자

문자는 상호 간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한 시각 기호로 이루어진 언어이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

는 역할로서 사용자의 판독성과 가독성에 집중한다. 판독성은 문자의 크기, 두께, 문자색과 배경색

의 대비 등에 의해 결정되며 많은 수의 문자를 배열하면 사인의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문자의 배치, 구성, 간격 조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표지의 유형별로 관찰자와의 가시거리를 

검토하여 문자의 크기, 굵기, 위치, 길이 등을 배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독성은 문자 집단으로서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도 기능적 의미 전달이 원활하도록 종횡비, 획폭, 문자와 배경에 대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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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문자와 숫자 속 공간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해야 한다. 사인에서 문자의 선택은 가독성뿐만 

아니라 특정 환경 내 시각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므로 적당한 문자의 활용이 필요하다.

2.3.2 색채

색채는 인간 심리에서 다양한 연상 작용을 한다. 색채의 단독 사용은 사인으로서의 명확한 전달

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요소와 함께 사용될 때 의미 전달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색

채를 인지할 때 연상성, 상징화, 기억화, 기호성의 색채이미지를 형성하여 상징 작용 및 심미적 효

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색채는 사인에 사용된 모든 색상이며, 재료 및 빛의 성질로 인해 표현된

다. 적절한 색채 자극은 광고 효과를 높이고, 이미지와 부합하는 색채 사용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변 환경과 조화로워야 하며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하거나 지나친 시각적 자극은 자제해야 

한다. 사인디자인에서는 가시성과 주목성을 고려하면 시각적 인지를 더욱 높일 수 있다.

2.3.3 형태

형태는 이미지의 시각적 특성에 의해 시각적 연상을 불러올 수 있으며 사인의 미적 요소와 관

계된다. 언어나 문자는 말의 시간적, 연속적 배열로서 의미가 전달될 수 있지만 형태는 원시적, 직

관적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요소이다. 과한 크기나 강렬한 색채를 사용한 일부 

상업용 사인류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다. 형태는 그래픽 심볼로서 통일성

이 있어야 하며 그림, 바탕과 선, 면 등을 포함해 전체의 형태가 균형감을 느끼고 통합화된 시지각

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4 재료

설치 위치나 부착 방법에 따라 소재를 다르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옥외에 설치되는 사인

의 경우 기후 변화에도 견고하고 쉽게 변색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실내에 설치

되는 사인은 재료의 중요성보단 질감이나 형태에 표현된 정보가 어떻게 보이고 전달되는지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 재료는 외형을 결정짓는 판재와 틀재, 내용을 표현하는 의장재로 나눠지며, 디자

인 과정에서 사용될 재료를 미리 결정하고,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

2.3.5 조명

조명은 사인의 문자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인은 가독성을 위해 낮에는 

태양광 정도의 밝기여야 하나, 밤에는 너무 밝을 시 오히려 방해된다. 사인 설치 시엔 외부 빛이 

너무 밝거나 내부 조명이 영향이 큰 장소는 피하도록 하고, 부득이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

인 주위 넓은 테두리를 두르는 등 빛의 강도를 저하할 방법을 적용하거나 적절한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인보드 표면의 반사광도 사인의 가독성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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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부착

사인은 관찰자가 명확히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사람의 가시 능력, 시야각, 주

변 환경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읽는 위치로부터 사람과 사인의 각도, 거리, 크기, 높이 등을 결

정한다. 사인의 유형에 맞춰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통일성 있게 부착하고,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관찰자의 눈높이보다 조금 높게 부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조명 및 반사광으로 

인해 판독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목적지의 방향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실제 공간과 대응

시키기 쉽도록 관찰자의 시야와 사인의 방향축이 일치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사인디자인의 구성요소는 문자, 색채, 형태, 재료, 조명, 부착 6가지로 정의했다 

[10]. 위에 설명한 구성요소별 특징은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운전자 표지 디자인은 도로 위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면 가독성과 인지성이 적합한 요소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6가지 구성

요소 중 재료, 조명을 제외한 문자, 색채, 형태, 부착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표 2] 사인디자인의 구성요소

  [Table 2] Components of Sign Design

구성요소 특징

문자 판별성과 가독성 효과, 잠재 성향 자극

색채 이미지의 상징적 언어, 감성 자극

형태 정보전달체로서 시지각에 영향

재료 다양한 이미지 표출 가능, 새로운 분위기 창출

조명 사인의 장식적, 기능적, 심리적 역할 가능

부착 판독 가능한 위치에 부착, 기술적 문제 고려

3. 사례 연구

3.1 국내 초보운전 표지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제도

를 시행하였다. 당시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보운전자 표지에 제시된 기준은 [그림 2]와 같

이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한다.’, ‘글씨는 청색, 겉 테두리 선은 녹색으로 한다.’, ‘뒷면 유리 좌측 

하단에 부착한다.’라고 설명하며 색채와 부착 위치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자는 ‘초

보운전’ 단어 그대로 사용하여 표지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였으며, 크

기는 가로 30cm, 세로 10cm의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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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초보운전 표지 (1995년 규정)

[Fig. 2] Domestic Novice Driving Sign (Regulations 1995)

3.2 해외 초보운전 표지

3.2.1 일본

1972년 도입된 일본의 초보운전 표지는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의 운전자가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초심자를 의미하는 새싹 형태로 ‘와카바마크(若葉マーク)’라고 불린다. 문자는 사용하

지 않으며 새싹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일본 내에서는 초보운전을 상징하는 기호로 사용되고 있

다. 색상은 노란색과 초록색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테두리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고명도

의 색상을 또렷하게 인지할 수 있다. 표지의 부착 위치도 규정되어 있는데 ‘지상으로부터 0.4m 이

상 1.2m 이하의 위치에 좌우 상관없이 전방과 후방으로부터 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자세히 제시하

고 있으며,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일본의 초보운전 표지 부착 위치

[Fig. 3] Regulations for Location of Novice Driving Sign in Japan

3.2.2 미국

‘데칼법(Decal law, Kyleigh's Law)’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1세 미만 운

전자는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있는 번호판의 왼쪽 상단에 빨간색 데칼 표식을 의무적으로 부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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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문자나 기호 등의 디자인 없이 단순한 사각형 형태의 반사판 재질로 만들어진 빨간 색상 

데칼은 탈부착이 가능한 3M Dual Lock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가로 1인치 정도로 크기가 작은 편

이지만 본 연구 배경에서도 언급했듯이 데칼법 시행 후 사고율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3.2.3 러시아

러시아의 초보운전 표지는 가로, 세로 15cm의 노란색 정사각형 표지에 검정 색상의 느낌표 기호

를 사용한다. 단순한 형태와 색상으로 주목성이 높은 편이다. 2009년 도입되어 운전면허 취득 후 2

년간 차량 뒷유리에 부착해야 한다.

3.2.4 프랑스

프랑스의 초보운전 법정 식별 기호 ‘Disque A’는 수습(Apprenti)의 맨 앞 자 ‘A’를 기호로 사용한

다. 흰색 색상의 직경 150mm 정원형 판에 문자는 볼드한 고딕체와 빨간 색상을 사용하여 기호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강조 되어있다. 프랑스는 1994년부터 표지를 사용했으며 면허 취득 후 3년

의 수습 기간에 차량 후방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지 부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2.5 영국

영국은 정식 운전면허 취득 전, 임시면허 기간에 법정 인식표 ‘L-Plate’를 부착해야 한다. 운전 

실습 시 차량의 전면과 후면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규정된 규격의 ‘L’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거나 올바른 규격의 표지가 아닐 경우 정식 면허 취득 시 페널티를 받게 된다. 

또한 부착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차량 앞 유리와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가 인식하

기 어려운 차량 하단 범퍼는 피해야 한다. 표지 문자는 학습자(Learner)의 앞 글자 ‘L’을 기호로 사

용하며 가로, 세로 17.8cm 흰색 정사각형의 바탕에 문자는 빨간 색상의 볼드 고딕체를 사용하여 

프랑스와 같이 문자가 강조된 디자인이다.

3.2.6 호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GLS:Graduated Licensing Scheme)를 시행하여 정

식 면허 취득까지 최소 4년이 소요된다. 단계적으로 연습 면허와 임시면허를 취득하여 부착해야 

한다. 연습 면허는 학습자(Learner)의 앞 글자 ‘L’을 사용하며 노란색 바탕에 문자는 검정색으로 디

자인되어 있다. 연습 면허 운전자는 시험을 통해 임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면허는 임시

(Provisional)의 ‘P’를 기호로 사용하며, P1 라이선스 표지는 하얀색 바탕에 빨간 P로 되어있으며 P1 

라이선스를 12개월 동안 보유한 운전자는 다음 단계인 하얀 바탕에 녹색 P가 사용된 P2 표지를 

사용한다. 표지 규격은 가로, 세로 15cm 정사각형으로 되어있고 차량의 전·후면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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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캐나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GLP:Graduated 

Licensing Program)를 시행하여 임시면허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도록 한다. 임시면허 표지 문구는 학

습자(Learner)와 초보자(Novice)의 앞 글자 ‘L’과 ‘N’을 사용하며, 가로 8.9cm, 세로 11.4cm 크기의 

사각형 표지로 되어있다. 연습 면허 운전자는 빨간 바탕에 흰색의 ‘L’ 문자가 표지를 사용하며, 다

음 단계인 초보운전자는 녹색 바탕에 흰색 ‘N’이 새겨진 표지를 사용한다. 운전하는 동안 차량 후

면에 부착해야 한다.

위에 설명한 각 나라별 초보운전 표지는 아래의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나라별 초보운전 표지

  [Table 3] Novice Driving Sign by Country

나라 국내 일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제정시기 1994-1999 1972 2010 2009 1994 1937 2000 1998

표지

이미지

표지이름 -
와카바

마크

Kylegh's 

Law 

Decals

- Disque A L-Plate L, P1, P2 L, N Sign

문자 초보운전 - - - Apprenti Learner
Learner, 

Provisional

Learner, 

Novice

기호 - 새싹 - ! A L L, P L, N

색상 Y/B/G Y/G/BL R Y/BL R R
Y/BL,

R, G
G, YR

형태

크기(cm) 30x10 18.5x11.6 3.8x2.5 15x15 15x15 17.8x17.8 15x15 11.4x8.9

부착위치
뒷유리 

좌측 하단

차량 

전·후면

번호판 

좌측 상단 

모서리

뒷유리
차량 후면 

좌측

차량 

전·후면

차량 

전·후면
차량 후면

부착기간
면허 취득 

후 6개월

면허 취득 

후 1년

21세 미만 

운전자

면허 취득 

후 2년

면허 취득 

후 3년

임시 면허 

기간 중

임시 면허 

기간 중

임시 면허 

기간 중

3.4 종합 분석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사례를 조사하고 사인 디자인

의 문자, 색채, 형태, 부착 4가지 구성 요소별로 분류하여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사례 분석 결

과 규격화된 표지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문자는 주로 약자를 사용하고 선이 또렷한 고딕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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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색채는 주로 적색과 녹색, 노란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형

태는 단순하고 15cm 내외 크기의 표지를 사용하여 시야의 방해를 최소화했다. 이러한 공통적 특징

을 가지면서도 강조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자세한 분석을 위해 ‘문자 강조형’, ‘색상 강조형’, 

‘형태 강조형’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4] 사례 분석

  [Table 4] Case Analysis

구분 문자 색채 형태 부착

유형
요소

나라

단어

사용

약자

사용

기호

사용
1개 2개 3개 사각형 원형 기타 전면 후면

문자 강조

프랑스 ● ● ● ●

영국 ● ● ● ● ●

호주 ● ● ● ● ●

색상 강조

국내 ● ● ● ●

미국 ● ● ● ●

러시아 ● ● ● ●

캐나다 ● ● ● ●

형태 강조 일본 ● ● ● ●

먼저 ‘문자 강조형’ 표지들은 단어의 약자를 기호화하고, 1개의 색상을 사용한다. 흰 바탕의 문

자에만 색상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문자의 주목성을 높였다. 또한 문자는 볼드한 고딕체를 사용하

여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기호를 전달한다. 따라서 프랑스, 영국, 호주의 P1, P2 표지가 문자 강조

형으로 볼 수 있다.

‘색상 강조형’은 국내, 미국, 러시아, 캐나다의 표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빨간 색상을 상

징적으로 사용하여 표지 전체를 강조하였으며, 러시아, 캐나다, 호주의 L 표지는 명도 대비가 큰 2

개 이상의 색상을 사용하여 배경과 문자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반면, 국내 표지는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주목성은 높았지만 3가지 색상 모두 명도가 비슷하다 보니 테두리, 배경, 문자의 구분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형태 강조형’은 일본의 와카바 마크이다. 위에서 언급한 표지들은 단순한 도형으로 

되어있으나, 일본의 경우 새싹을 형상화한 표지로 문자 없이 형태 자체가 초보운전의 상징 기호로 

사용되고 있다. 주목성이 가장 높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 인지가 가장 빠른 장점이 있다.

부착 위치는 ‘차량의 전·후면 둘 다 부착’ 과 ‘차량 후면에 부착’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통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중 국내, 미국, 프랑스는 ‘좌

측에 부착’이라는 추가 규정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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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보운전을 상징할 수 있는 문자나 형태를 기호화하여 간결하고 즉각적으로 의미를 전달

한다. 문자를 사용할 경우, 볼드한 고딕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혼잡한 도로 위 색상의 혼돈을 피하고자 색채의 사용은 최소화하여 강조하고 3개 이상의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색상을 사용할 때 명암 대비가 큰 색상을 사용하여 또렷

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정돈된 이미지를 위해 표지의 형태는 단순화하며, 사례를 바탕으로 크기는 15cm 내외로 

규격화하여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부착 위치는 좌측에 있는 운전자의 시야를 고려해 차량

의 좌측 후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한다. 또한 추후 보행자 및 전방에서 마주치는 운전자들을 

위해 차량 전면 부착도 고려하도록 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운전자 표지의 디자인적 배경인 사인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사

인디자인 구성 요소 중 문자, 색채, 형태 부착 4가지를 바탕으로 국내외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사례를 분석,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특징적 유형을 바탕으로 추후 국내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 

디자인 시 고려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인디자인의 개념

적 이해를 기반으로 초보운전 표지를 디자인적 특성으로 분석하여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

만, 실제 운전자 측면에서 조사하지 못한 것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운

전자 대상으로 규격화 표지에 관하여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지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

인이 향후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 디자인을 논의하는 실질적 자료로 활용되어 안전한 교통 환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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